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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 연령별 인

구 통계 발표에 의하면 50대가 8,590,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연령대별 

인구통계 추세를 보면, 40대 이하는 감소하였으며, 50대 이상

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40~49세 여성은 4,039,649

명(7.82%), 50~59세 여성은 4,247,730명(8.22%)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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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예측 요인 

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중년기는 일

반적으로 40~60세까지로 사회나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의 전환과정으로서 생물학적 ․ 심리적 ․ 사
회적 역할 변화의 시기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로 이행하기 

위한 중년여성의 정신적 건강은 개인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Kwon et al., 2014). 

직장 중년여성은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 각각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책임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Yoo, Han, & Cho, 2011). 그러면서 직장 중년여성

의 자기효능감, 회복력, 낙관주의, 희망의 긍정심리수용력을 통

합하는 상위개념이고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약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의 개발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발전을 추

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Luthans, Youssef, 

& Avolio, 2007)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며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기

여한다(Shin, 2021).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심리적 웰빙의 

중요한 설명력을 보였다(Kim & Wang, 2015). 이에 직장 중년

여성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켜서 심리적 웰빙을 증대시킬 연구가 요구된다.

직무 스트레스란 특정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요인과 개

인 자신의 욕구나 능력 및 성격이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여 심리적 ․ 신체적 요건을 변화시

키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직무만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ong, So, & You, 2009). 우리나

라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반적인 생활 57.3%, 가정생활 

49.4%, 직장생활 72.6%로 직장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

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s 

Service [KOSIS], 2016). 그리고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지각하

는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직무나 직무 관련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로 정의되며(Weiss, 2002), 직무 스트레

스는 근무 태만, 이직, 결근, 직무성과 저하를 유발하여 낮은 직

무만족을 초래하였다(Ham, 2018). 따라서 직장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직무 스트

레스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Yun & 

Uhm, 2011), Hong과 Kim (2019)은 직무만족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총 임상 실무경력으로 

설명된바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와 직

무만족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현과 완벽함의 추구로부터 개발된 것으로 하위요

소로는 자율성, 자아수용,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긍정적 대인

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다(Ryff & Singer, 2000). Menard

와 Brunet (2011)는 심리적 웰빙을 사람들이 일상적인 즐거움

과 행복을 넘어서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였다. 

Ryff와 Singer (2000)는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어려움

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개인의 효능성을 확장하며 자신의 

내적 신념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신의 재능을 찾는 것을 심리적 웰빙으로 간주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삶의 질, 행복, 생활 만족이며 개인의 삶에서 자아실현

을 측정한다. 따라서 직장 중년여성이 인생의 주기 중 직장과 

가정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상적

인 즐거움과 행복을 넘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개인의 성장

과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인 심리

적 웰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직장 중년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요인(Park & Kang, 2022), 직무 스

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갱년기 증상의 매개효과(Cho 

& Lim, 2021) 등으로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

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

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다

학제적 중재 프로그램과 맞춤형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

리적 웰빙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차이를 확인

한다.

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

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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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를 규명하고 심리적 웰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5개 사업장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한 후 

공고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도, 경상도와 충청도의 직장 

중년여성 14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임금근로자인 직장여성, 2)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3)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

고 작성할 수 있는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

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

정력 .90,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7개를 기

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13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0명을 모집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나이에서 

중년여성이 아닌 설문지 5명을 제외한 145명(96.7%)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정도, 직업형

태, 근무유형, 직장 근무기간, 하루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생

활수준, 주거 소유 형태, 자녀 동거, 취미를 조사하였다. 건강 관

련 특성은 주당 30분 이상 운동 횟수, 만성질환 유무, 월경상태, 

음주, 흡연, 수면시간을 조사하였다.

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등(2007)이 개발하고 Lee와 Choi 

(2010)가 번안한 도구를 직장 중년여성을 고려한 어휘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개념인 자기효능감 6문

항, 희망 6문항, 회복력 6문항, 낙관주의 6문항 총 24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점수 범위는 최소 24점에

서 최대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다.

3)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From, KOSS-SF)의 4점 척도를 간호학 박사 3인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OSS기본형은 43문항, 하위 8

개 영역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KOSS-SF는 7개의 하위영역

으로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

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

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각 영역을 100

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영역별 환산 점수는(실제점

수-문항수)*100 /(예상 가능 최고점-문항수),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는 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 총합 / 8이었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기본형 여자용 평가지침서에서 기본형 총점이 49.5 

이하이면 매우 낮은 점수, 49.6 - 51.1이면 낮은 점수, 41.7 - 50.0

은 높은 점수, 56.7은 매우 높은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역 환산

하여 재 코딩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최소 24

점에서 최대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도구 개발 당

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51~.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79였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Weiss, Dawis와 England (1967)가 개발한 미네소

타 직무만족도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Park (200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개념인 성취감 2문항, 안정성 6문항, 지위 4문항, 이

타성 3문항, 안전 3문항, 자율성 2문항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직무만족의 점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77~.92였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다.

5) 심리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Ryff (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를 Kim, Kim과 Cha (2001)가 번안하였고 Jung 

(201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

개념인 자아수용 4문항, 개인적 성장 4문항, 삶의 목적 4문항, 

자율성 4문항 총 1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웰

빙의 점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심리적 웰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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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040117-202105-HR-010-02)을 받은 후, 2021년 10월 1일부

터 2022년 1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 있는 5개 사업장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사업장

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각각의 사업장에 있는 지

인을 통하여 서면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에게는 구

체적 연구목적을 지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서면동의를 구하였

다. 설문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설문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20분 이내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하여 설문지는 사업장에 있

는 지인을 통하여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p<.05로 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로 제시하였다.

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

리적 웰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으로 

제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

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의 차이분석은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

증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공선

성 진단 후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50세 미만 64명(44.1%), 50세 이상 81명

(55.9%), 평균 연령은 50.61±6.29세이었으며, 성별에서는 여

성이 145명(100%)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유 116명(80.0%), 무 

29명(20.0%)이고, 종교는 있다 97명(66.9%), 없다 48명(33.1%)

이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0명(34.5%), 대학교졸업 이상은 

95명(65.5%)이었다. 직업의 형태는 화이트칼라 110명(75.9%), 

블루칼라 35명(24.1%), 고용형태는 계약직 33명(22.8%), 정규

직 112명(77.2%),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84명(57.9%), 10년 이

상 61명(42.1%) 평균 근무경력은 10.84±9.21년이며, 하루 근

무시간은 8시간 이하 133명(91.7%), 8시간 초과 12명(8.3%)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92±0.88시간이었다. 월수입은 250만

원 미만 64명(44.1%), 250만원 이상 81명(55.9%)으로 나타났

고, 생활수준은 좋다 34명(23.4%), 보통이다 88명(60.7%), 나쁘

다 23명(15.9%)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는 예 114명(78.6%), 아

니오 31명(21.4%)이고, 자녀 유무는 예 99명(68.3%), 아니오 

46명(31.7%)이며, 1주 동안 운동횟수는 0회 41명(28.3%), 1~3

회 80명(55.2%), 4회 이상 24명(16.6%), 질병 유무는 예 29명

(80.0%), 아니오 116명(20.0%), 월경은 예 73명(49.7%), 아니

오 73명(50.3%)이었다. 취미생활은 예 83명(57.2%), 아니오 

62명(42.8%)이며, 음주는 예 52명(35.9%), 아니오 93명(64.1%), 

흡연은 아니오 145명(100%)으로 나타났다. 잠자는 시간은 6시

간 미만 40명(27.6%), 6시간 이상 105명(72.4%)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77±0.45 (범위: 1~5점)이

었고, 하위개념인 자기효능감 3.74±0.55점, 희망 3.90±0.50점, 

회복력 3.77±0.47점, 낙관주의 3.69±0.57점이었다. 직무 스트

레스는 평균 2.72±0.35 (범위: 1~5점)이었으며, 하위개념인 직

무요구 3.10±0.64점, 직무자율 2.78±0.71점, 관계갈등 2.68± 

0.33점, 직무불안정 2.37±0.81점, 조직체계 2.79±0.61점, 보상

부적절 2.62±0.63점, 직장문화 2.48±0.65점이었다. 직무만족

은 평균 3.65±0.41 (범위: 1~5점)이었고 하위개념인 성취감 

3.68±0.60점, 안정성 3.65±0.40점, 지위 3.51±0.53점, 이타성 

3.82±0.48점, 안전 3.66±0.58점, 자율성 3.61±0.58점이었다. 

대상자의 심리적 웰빙은 평균 3.64±0.43 (범위: 1~5점)이며, 

하위개념인 자아수용 3.53±0.52점, 개인적 성장 3.67±0.61점, 

삶의 목적 3.73±0.53점, 자율성 3.62±0.4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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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배우자 유무

(t=2.10, p=.037), 생활수준(F=7.79, p=.001)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해 사후 검정한 결

과,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좋다’ 집단이 ‘보통이다’ 집단

과 ‘나쁘다’ 집단보다 유의하게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연령(t=-2.08, 

p=.040), 생활수준(F=6.12, p=.003), 월경유무(t=-2.17, p=.03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

해 사후 검정한 결과,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좋다’ 집단

이 ‘나쁘다’ 집단보다 유의하게 직무스트레가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은 생활수준(F= 

10.14, p<.001), 취미생활(t=-2.55, 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해 사후 검정한 결과,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좋다’ 집단이 ‘보통이다’ 집단과 

‘나쁘다’ 집단보다 심리적 웰빙이 높았고, ‘보통이다’ 집단이 

‘나쁘다’ 집단보다 유의하게 심리적 웰빙이 높았다(Table 3).

4.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

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과 직무 스트레스(r=-.37, p<.001),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

빙(r=-.30,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 스

트레스와 직무만족(r=-.66, p<.001)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높아졌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웰빙은 높아졌으

며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r=.54, p<.001), 긍정

심리자본과 심리적 웰빙(r=.60, p<.001)과는 유의한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r=.35, p<.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은 높아졌고, 직무만족이 높

을수록 심리적 웰빙도 높아졌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50
≥50

 64 (44.1)
 81 (55.9)

50.61±6.29

Existence of spouse Yes 
No

116 (80.0)
 29 (20.0)

Religion Yes 
No

 97 (66.9)
 48 (33.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50 (34.5)
 95 (65.5)

Occupational type White color
Blue color

110 (75.9)
 35 (24.1)

Employment status Temporary employment 
Permanent employment 

 33 (22.8)
112 (77.2)

Duration of working
(year)

 

＜10
≥10

 84 (57.9)
 61 (42.1)

10.84±9.21

Average working 
time (hour per day)

≤8 
＞8 

133 (91.7)
12 (8.3)

7.92±.88

Monthly income
(10,000 won)

＜250
≥250

 64 (44.1)
 81 (55.9)

Living standards Good
Moderate
Bad

 34 (23.4)
 88 (60.7)
 23 (15.9)

Housing ownership Yes
No

114 (78.6)
 31 (21.4)

Presence of children Yes
No

 99 (68.3)
 46 (31.7)

Exercise
(times per week)

0
1~3
≥4

 41 (28.3)
 80 (55.2)
 24 (16.6)

Presence of chronic 
disease

Yes
No

 29 (80.0)
116 (20.0)

Menstruation Yes
No

 72 (49.7)
 73 (50.3)

Hobby Yes
No

 83 (57.2)
 62 (42.8)

Drinking Yes
No

 52 (35.9)
 93 (64.1)

Smoking Yes
No

 0 (0.0)
 145 (100.0)

Sleep duration ＜6
≥6

 40 (27.6)
10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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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별량분석에서 심리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생활수준

(dummy)과 취미생활(dummy)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32.14,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

하기 위하여 정규분포성, 잔차의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분석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897~.987으로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는 1.014~1.115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bin Watson 검정

결과 1.784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

족하였다.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

심리자본(β=.53, p<.001), 생활수준(β=-.18, p=.011)과 취미

생활(β=.14, p=.034)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9%였다(F= 

32.14,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

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를 파악하고 변인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며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

을 파악하여 심리적 웰빙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학제적 중재 프

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

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이런 연구결과는 연구의 대상자가 본 연

구와 유사한 대부분이 여성 집단인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연구한(Jang & Park, 2018) 3.72점과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생활수준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나 나쁜 집단보다 긍정심

리자본이 높은 이유는 삶에 대한 안정감, 희망과 기대감이 더 

나은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기 위해

Table 2. Degre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45)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Scale r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tal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3.77±0.45
3.74±0.55
3.90±0.50
3.77±0.47
3.69±0.57

2.29
2.17
2.83
2.00
2.17

5.00
5.00
5.00
5.00
5.00

1~5

Job stress Total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ccup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rganizational climate

2.72±0.35
3.10±0.64
2.78±0.71
2.68±0.33
2.37±0.81
2.79±0.61
2.62±0.63
2.48±0.65

1.50
1.50
1.00
1.33
1.00
1.00
1.00
1.00

3.38
4.50
4.50
3.67
5.00
4.50
4.33
4.00

1~5

Job satisfaction Total
Achievement
Comfort
Status
Altruism
Safety
Autonomy

3.65±0.41
3.68±0.60
3.65±0.40
3.51±0.53
3.82±0.48
3.66±0.58
3.61±0.58

2.75
1.50
2.67
1.75
2.00
2.00
2.50

4.95
5.00
5.00
5.00
5.00
5.00
5.00

1~5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Self acceptance
Personal growth
Purpose of life
Autonomy

3.64±0.43
3.53±0.52
3.67±0.61
3.73±0.53
3.62±0.46

2.44
2.00
1.75
2.25
2.50

4.88
5.00
5.00
5.00
5.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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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생활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공동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직장 중년여

성이 혼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직장에서 받은 직

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산책, 가벼운 운동, 다양한 이

완요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적절한 휴

식공간과 휴식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Table 3. Differe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50
≥50

3.70±0.44
3.59±0.41

1.57 (.118)

Existence of spouse Yes 
No

3.67±0.43
3.53±0.42

1.51 (.134)

Religion Yes 
No

3.66±0.44
3.59±0.40

1.02 (.308)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3.60±0.45
3.66±0.41

-0.82 (.414)

Occupational type White color
Blue color

3.65±0.41
3.62±0.48

0.33 (.740)

Employment status Temporary employment 
Permanent employment 

3.66±0.46
3.63±0.42

0.40 (.692)

Duration of working (year)
 

＜10
≥10

3.66±0.41
3.61±0.45

0.63 (.532)

Average working time
(hour per day)

≤8 
＞8 

3.64±0.43
3.63±0.35

0.12 (.907)

Monthly income (10,000 won) ＜250
≥250

3.59±0.39
3.68±0.45

-1.16 (.250)

Living standards Gooda

Moderateb

Badc

3.85±0.43
3.63±0.38
3.36±0.45

10.14 (＜.001)
a＞b, c
b＞c

Housing ownership Yes
No

3.63±0.42
3.67±0.46

-0.51 (.612)

Presence of children Yes
No

3.65±0.42
3.62±0.44

0.37 (.713)

Exercise (times per week) 0
1~3
≥4

3.63±0.51
3.64±0.37
3.65±0.45

0.01 (.990)

Presence of chronic disease Yes
No

3.72±0.43
3.62±0.42

-1.08 (.281)

Menstruation Yes
No

3.68±0.44
3.60±0.41

1.12 (.263)

Hobby Yes
No

3.72±0.43
3.54±0.40

-2.55 (.012)

Drinking Yes
No

3.63±0.42
3.64±0.43

0.14 (.890)

Sleep duration ＜6
≥6

3.58±0.53
3.66±0.38

-1.1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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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예측 요인 

대학생 자녀를 둔 직장 중년여성에게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가족부양 복지정책의 수해를 통해서도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중년여성이 직장과 가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유연한 출퇴근 시간, 원

할 때 자유로운 휴가신청, 현재보다는 확장된 육아휴직, 현재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본인의 병가뿐만 아니라 

가족이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병간호를 위한 휴가제도, 안식

년,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배우자가 외국으로 근무지를 이동

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동반 휴직제도 등이 사회적 제도로 좀 더 

정착된다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

서는 직장 중년여성의 직장 내 복지정책에 관하여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2점으로 보

통보다 약간 높았다. Cho와 Lim (2021)의 직장 중년여성의 직

무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54.70점으로 본 연구를 100

점으로 환산했을 때 54.4점과 거의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

령, 생활수준, 월경유무에서 직무 스트레스 차이가 있었는데 

Cho와 Lim (2021)의 연구결과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이 양의 상관관계 나타냈다. 연령에서는 40대는 폐경 전으

로 폐경기 우울증이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고 50대는 폐

경으로 인한 갱년기 우울이나 신체적 폐경 증상이 나타나면서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생활수준에서는 

좋은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이유는 Cho

와 Lim (2021)의 연구결과에서 보이듯이 직장 중년여성의 삶

의 질은 주관적 경제상태, 직업종류, 근무경력, 월경상태, 교육

정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삶의 질은 직무 스트레

스, 갱년기 증상과 음의 상관성을 보인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직장 중년여성의 제2의 사춘기인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을 건

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직장이나 가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

요하며 본인 스스로가 열린 마음으로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을 하면서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인문학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서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대상자의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이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Shon & Jeon, 2016)

의 3.21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문직군의 여교수나 출퇴근 시

간을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는 공기업의 여성 사무직군이 포함

되어 있어서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Park과 

Kang (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일에 대한 만족이 주관적 행복감

을 증가시키는 강한 관련 요인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가 적

더라고 일이 만족스럽다면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였으며 자

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의 선택이 직무만족을 높게 하였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 중년여성은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

에서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아

야 하고 직장 구조상 승진을 위해서는 선후배, 동료와 경쟁하면

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업무로 인하여 

Table 4.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N=145)

Variabl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tress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r (p) r (p) r (p) r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37 (＜.001) .54 (＜.001) .60 (＜.001)

Job stress 1 -.66 (＜.001) -.30 (＜.001)

Job satisfaction 1 .35 (＜.001)

Psychological well-being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Female Workers (N=14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1 0.30 6.14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50 0.07 .53 7.70 ＜.001

Living standards (ref.=Bad) -0.12 0.05 -.18 -2.58 .011

Hobby (ref.=No) 0.12 0.06 .14 2.14 .034

Adjusted R2=.39, F=43.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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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감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직장 중년

여성의 근무부서 배치 시 본인의 적성과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 직장 내 코칭, 변화된 업무와 관련된 교

육을 제공, 직장 내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심리적 웰빙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나타

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 Yu와 Seo (2018)는 

4점 만점에 2.81점으로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51점으

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웰빙은 생활수준

과 취미생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ark과 Kang (2022)

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주관

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본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hin (2021)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 간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Cho, Yu와 Seo (2018)의 연구에서는 연령에서 심리적 웰빙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40대와 50대의 연령 구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Cho, Yu와 Seo (2018)의 연구는 20

대 30대 40대의 연령 구분으로 20대와 30대는 중년기가 아니고 

40대만 중년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대

상자가 40대와 50대로 동일한 생의 중년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연령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삶의 안정 즉 생활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

적 웰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이 높

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

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처럼 동일한 네 

개의 변수를 함께 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직장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와 Lim (2021)는 심리적 

웰빙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질은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

계, Shin (2021)는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 간의 양의 상관관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ang과 Kwon (2017)은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웰빙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

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긍정자기자본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장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다양

한 다학제적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및 직

무만족이 심리적 웰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 회귀분석

을 한 결과 심리적 웰빙에 가장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은 긍정심

리자본 35.2%였고 생활만족과 취미생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9%였다. 병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Jeun과 Kim (2018)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웰

빙에 50.7%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Lee와 Kim (2017)의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분석 결과 첫째, 개

발 가능한 잠재력으로 훈련과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었다. 

둘째, 긍정적인지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 구성원

의 긍정성을 강화해 조직의 장기발전과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

였다. 셋째,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며 즐거움과 행복의 긍

정적인 표현으로 대인관계를 향상했다. 넷째, 복합적인 심리 

역량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구성되었

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의 Lee와 Kim (2017)의 개념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긍정심리자본은 직장 중년여성에게 직장

에서 타인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주었고 직장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긍정적인 감정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향상해 궁극적으로 심리적 웰빙에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긍정심리자본을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향상해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을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 복합적인 심리 역량이므로 이러한 심리 개념을 높일 수 

있는 다학제적 중재 프로그램을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개발

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Kim과 Park (2013)의 연구결과 조직

내 인간관계, 구성원들 간의 신뢰, 팀워크를 강조하는 관계문

화가 긍정심리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는 수직적 직장문화보다는 수평적 직장문

화를 지향하고 폐쇄적 의사전달 방식보다는 개방적인 의사전

달을 통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직장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중년여성이 생활수준 향상을 실제로 체감

할 수 있도록 직장 복지정책과 사회적인 제도가 함께 동반될 때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은 고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

정심리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직장 

조직 문화 형성과 함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취미생활, 심리적 

웰빙을 위한 자아성찰과 통찰이 기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직장의 서로 다른 직군의 직장 중년여성

의 심리적 웰빙 예측요인을 연구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이 상관성을 보였으나 예측요인으로는 설명력을 나타내

지 않아서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 직군의 직장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기초로 하여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인 중재 프로그램과 직무에 맞는 맞춤형 직장 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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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예측 요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접 표본 집단의 직장 중년

여성을 눈덩이 표집으로 임의표출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지역

적 ․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문제

점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

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 ․ 심리적 변수인 긍정심리

자본이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

수임을 재확인하여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다학제적 중재 프로그램과 맞춤형 인력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심리적 웰빙 정도를 규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하며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인력관리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광주광역시, 전라도, 경상도와 충청도의 40세 이상 60세 이

하 직장 중년여성 14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장 중

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웰빙은 강한 양의 상관성,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은 중등도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강한 음

의 상관성,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은 중등도의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긍정심리자

본, 생활수준과 취미가 심리적 웰빙을 39%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과 직무에 맞는 맞춤형 인력

관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직장 중년여성을 눈덩이 접근방식으로 표본추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으며 이상의 결

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적 웰빙 증진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심리자본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정을 

위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

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제언한다. 셋째, 

양적연구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직장 중년여성의 심리

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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